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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낙연 국무총리, 국내외 전체공관‘갑질’관련 후속조치 지시

□ 최근 군대 뿐만 아니라 경찰과 해외공관 등에서 공적인 임무를

수행하는 인력에 대해 간부들의 사적인 요구나 부당한 지시,

성비리, 폭언 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, 어제(8.7) 대통령

께서 모든 부처에 대해 갑질문화 점검을 지시하였음

□ 총리는 이러한 갑질문화는 더 이상 묻혀지거나 용납될 수 없다며

대통령 지시사항에 대한 신속한 후속조치 이행 차원에서 다음과

같이내각이 ‘조속히 철저한 점검과 구체적인 쇄신책을 마련할 것’을

금일 오전 총리실 간부회의에서 지시하였음

① 국방부, 경찰청, 외교부를 포함한 모든 부처는 소관 공관.관저,

부속실 등에 대해 부당한 지시와 처우가 있는지, 지원인력 운용

및 근무실태(인력운용 필요성 여부 포함)는 어떠한 지 등에 대해 신속하고도

강도높게 전수조사하고 그에 대한 부처별 조치내용과 제도개선

방안을 8월 16일까지 총리실에 보고할 것

② 총리실은 각 부처가 제출한 보고내용을 종합하여 ‘범정부 차원의

재발방지 및 제도개선 종합대책’을 마련, 8월중 대외발표할수있도록

준비할 것



- 이와관련, 각 부처의 자체점검이 ‘제 식구 감싸기’로 비칠 수 있다는

국민의 우려를 감안하여 총리실에서 사실확인, 불시점검 등

별도의 대처를 해 주기 바람

□ 총리는 공관 등의 직원들에게 본연의 임무가 아닌 사적인 일을 시키

거나 명예․자존감을 짓밟고 인권을 침해하는 작태를 이번 기회에

반드시뿌리뽑도록모든부처가비상한각오로금번점검과쇄신작업에

임해 주기를 재차 강조하였음


